
현금 200만원이 든 돈가방을 찾아준 “사회복무요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어머니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준 직원에 대한 감사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는 창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대구에 볼일이 있어 대구서부버스터미널을 거쳐

지하철을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 어머니는 들고 있던 짐도 많고 다리도 좋지 않아 지하철역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지하철차량에 탑승했으며 얼마 후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여기저기 가방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두고 간 가방이 성당못역에 있으니 찾아 가시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 선행의 주인공을 확인한 결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성당못역에서

복무하는 이형준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이형준 사회복무요원은

성당못역에서 안전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차량이 출발한 후

고객이 두고 간 가방을 발견 하였으며,

□ 고객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급히 가방에 있는 신용카드를 찾아

카드사로 연락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고객에게 급히 연락을 취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 하였다고 한다.

□ 글쓴이의 어머니는 가방을 되찾고 고마움에 이형준 사회복무요원에게

사례를 하고자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였다고 한다.



□ 이형준 사회복무요원은 고객의 유실물을 찾아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감사의 글을 보내주시고 주위에서 격려해주시니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겸손해 했다.

□ 복무기관 관계자는 “이형준 사회복무요원은 늘 밝은 모습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대구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정창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홍보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